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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okmark: _Hlk533704436]SKT, 감성 싹틔우는 체험 전시로
청년세대에 힐링 선사
- 마음건강 돌아보는 ‘감정 과수원’ 전시 11월 30일까지 T팩토리에서 운영
- SNS 속 타인과의 연결 몰두하느라 소홀해진 자기 자신 찾아가는 여정 제안
- 방문 고객 개인별 감정 인지 수준 측정 후 4단계 과정 걸쳐 미니 화분 완성
	엠바고 : 배포 즉시 사용 가능합니다.



[2024. 10. 9.]

[bookmark: _Hlk151973338]SK텔레콤이 관람객 내면의 감성을 싹틔우는 체험 전시로 청년세대에 마음에 휴식을 선사한다.

SK텔레콤(대표이사 CEO 유영상, www.sktelecom.com)은 자사 운영 ICT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감정 과수원’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SNS 등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에 익숙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감성 체험으로 구성됐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정 상태를 돌아보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농부가 과일나무를 키우는 여정에 비유했다.

SKT는 관람객들의 몰입을 돕기 위해 티팩토리 1층을 도심 속 과수원을 연상시키는 공간으로 꾸몄다. 관람객은 나무가 우거진 과수원에서 작은 화분에 흙을 채우고 과일 씨앗을 심는 체험을 할 수 있고, 색색의 과일이 쌓여 있는 포토존에서 기념사진을 남길 수도 있다.

미니 과일 화분은 총 4단계에 걸쳐 완성된다. 자신의 감정 인지수준을 알아보는 레벨테스트를 받고 나면, 최근 인상깊은 일에서 느낀 감정 3가지를 적어본 뒤 3가지의 흙을 화분에 담는다. 3단계로 자신이 느낀 감정의 원인을 떠올리며 화분에 씨앗을 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소중히 돌볼 감정의 씨앗에 이름을 붙인다.

관람객들은 자신의 감정을 되새기며 씨앗을 직접 심는 과정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SKT의 이번 ‘감정 과수원’ 전시는 지난 2월 청년세대의 도파민 중독 탈피라는 화두로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냈던 ‘송글송글 찜질방, 도파민 쫙 빼 드립니다’의 연장선상에 있다. 당시 스마트폰 과의존을 벗어나기 위해 티팩토리를 찾은 고객들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맡기고 통신과 단절된 채 몇 시간씩 책을 읽고 음악을 들으며 아날로그 감성을 충전했다.

김상범 SK텔레콤 유통담당은 “청년세대와 진심으로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 티팩토리에서 다양한 체험형 전시를 선보이고 있다”며, “감정 과수원을 방문하는 고객들이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는 시간을 통해 행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사진설명
SK텔레콤은 자사 운영 ICT 복합문화공간 T팩토리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감정 과수원’ 전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SNS 등을 통한 타인과의 연결에 익숙하지만 자신의 내면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는 청년세대를 위한 감성 체험으로 구성됐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 감정 상태를 돌아보고 성숙해지는 과정을 농부가 과일나무를 키우는 여정에 비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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